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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남: 220명, 여: 155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매관계와 성

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온정과 갈등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전체 30문항

을 포함하는 대학생용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는 적절한 신뢰도를 지니고 있었고, 두 요인은 서로 부적 상관

을 보여 형제자매관계의 양가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

으며 그 외에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성의 형제자매관계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남성의 형제자매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남성들의 편집증과만 관련되어 

있었으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전체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형제자매간의 

갈등을 고저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갈등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타

내었고, 특히 갈등이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타내어 여성들의 

형제자매관계는 그들의 정신건강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

다. 

주요어: 형제자매관계, 온정, 갈등, 성격특성, 정신병리적 증상

형제자매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서 전생애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다른 어떤 친족관계보다 더 

평등하고 친구관계보다는 더 오랜 공유된 역사를 

갖는 특징이 있다(Eriksen & Gerstel, 2000). 아동

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있게 형

제자매관계에서의 개인차가 아동의 정신건강은 물

론 사회적, 도덕적 및 인지적 발달과 연결되어 있

으며 특히 개인의 자기존중감과 우울, 불안 및 문

제행동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u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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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hrmester, 1985; McHale & Gamble, 1989; 

Stocker, 1993). 특히 Cicirelli(1995)는 형제자매관

계가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기술, 언어기술, 갈

등관리와 해결기술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을 유지

하는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중

요한 것은 형제자매관계가 일생동안 계속되고 친

구관계나 다른 대인관계들이 변화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기 때문에 아동기 이후에도 개인

이 경험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주로 연구하였고(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Stocker, Dunn, & Plomin, 1989), 단

지 일부의 연구들만이 성인후기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였을 뿐(Dew, Llewellyn, & Balandin, 2004; 

Volkom, 2006) 청년기나 성인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형제자매관계는 매우 양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Fingerman, Hay, & Birditt, 2004). 그 증거로

서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형제

자매관계가 온정이나 애정같은 긍정적 차원과 갈

등이나 경쟁같은 부정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

고한다(장휘숙, 2008; Stocker & McHale, 1992). 

실제로 형제자매들은 동일한 부모의 자녀들이므로 

서로 유전자를 공유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오랫동

안 생활하므로 온정과 갈등을 모두 경험할 수 있

다. 그들은 서로 보살피고, 상의하고, 돕고, 의논하

고, 의지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우

월해지기 위해 혹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 양가적 관계를 

형성한다. 성인기 형제자매들 역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고, 보살피지만, 자주 경쟁과 갈등을 경험한

다. 일찍이 22세부터 93세까지의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Ross와 Milgram 1982)은 표본의 45%가 형

제자매간에 경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인기 

동안에는 형제자매가 부담스럽고 싫으면, 스스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인기의 형제자매관

계는 아동기만큼 갈등이나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Stocker, Lanthier와 Furman(1997)도 형제

자매간의 경쟁이나 갈등의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기는 하였지만 아동기에 확인된 상관정도보다

는 유의하게 낮아 이제 부모의 애정에 대한 관심

은 대학생들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갈등

의 일차적 근원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어떻게 측

정하는가이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학생이나 성

인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들(Bedford, 1989; 

Cicirelli, 1982; Ross & Milgram, 1982)은 개방형 

질문이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여 형제자매관계

를 연구하였으나 Stocker 등(1997)과 Riggio(2000)

는 심리측정적 그리고 실용적 장점을 갖는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기보고 도구로서 성인 형제

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Stocker 

등(1997)이 제작한 성인 형제자매관계 질문지

(Adult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ASRQ)

는 친밀성과 애정, 지식, 수용, 유사성, 존중, 정서

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 온정 차원과 

우월과 경쟁, 적대감, 및 말다툼을 포함하는 갈등 

차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경쟁과 아버지에 대한 

경쟁을 포함하는 경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포

함하며, 전체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

문지는 연구대상자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현재의 지

각은 물론 형제자매들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행동과 

느낌에 대한 지각을 함께 평정함으로써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ASRQ에서의 경쟁문항은 오로지 어머니와 아버지

의 애정이나 관심에 대한 경쟁으로 형제자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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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의 편애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Riggio(2000)가 제작한 전생애 형제자매관

계 척도(Lifespan Sibling Relationship Scale: 

LSRS)는 6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각 하위척도

는 8개의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48개 문항으

로 구성된 자기보고질문지로써, 아동은 물론 성인

들에게 실시될 수 있는 전생애 척도이다. 이 척도

는 성인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정서와 인지 그리

고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아동기에

서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태도도 함께 측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Riggio는 형제자매간의 경

쟁이나 갈등은 자기보고도구로써는 측정하기 어렵

다고 가정하였으므로 LSRS는 갈등이나 경쟁을 직

접적으로 평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ASRQ는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고 형

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경쟁을 측정

하고 있으므로 부모와는 독립적 생활을 하는 대학

생이나 성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LSRS도 아동기 형제자매관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회고적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갈등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의 형제자매

관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청년후기나 성인기에 이르면 

Cicirelli(1991)의 주장대로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형제자매간의 경쟁은 크게 감소하지만, 형제자매간

의 우월과 경쟁심, 적대감 및 말다툼은 여전히 계

속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

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편애에 기인한 경쟁을 

제외하고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제작하려고 한다.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Riggio 

(2000)는 그가 제작한 LSRS와 Eysenck 성격질문

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신경증(Neuroticism)과 

정신증(Psychoticism)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

들은 아동기에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더 적은 긍정

적 느낌과 성인기에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더 부정

적 신념을 나타내었으나 사교성과 외향성은 형제

자매관계와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Big Five 성격특성과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한 Lanthier(2007)는 높은 호감성을 지니고 있

는 사람들이 더 온정적이고 덜 갈등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Stock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므

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관계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형제자매관계 질문

지를 제작하고 그것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

하는 동시에 Big Five 성격검사와 표준화 간이정

신진단검사를 사용하여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더욱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들의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Connidis, 2001; Connidis & Campbell, 1995) 여성

들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경쟁

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으므로(Stocker 등, 1997)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성차는 물론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과 성격특성 및 정신병

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

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들이 연구

대상자로 표집되었다. 형제자매관계를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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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들과 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

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남녀 

대학생 375명(남: 220명, 여: 155명)이었다. 연구대

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대학생 21.96세(SD=2.586) 

그리고 여자 대학생 20.05세(SD=1.830)였으며 설문

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

었고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약 10일간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형제자매관계 질문지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온정 차원 24문항 그리고 갈등 차원 16문항을 포

함하는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Stocker 등(1997)이 

제작한 ASRQ와 유사하게 온정 차원은 애정, 친밀

성, 유사성, 신뢰, 지원, 이해에 관한 문항을 포함

하고 갈등 차원은 말다툼, 적대감, 우월감과 갈등

을 유발하는 경쟁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도록 설계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이므로 부모에 대

한 형제자매간의 경쟁문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질문지는 오로지 특정한 한 형제자매를 떠올리면

서 연구대상자 본인이 지각하는 형제자매관계의 

질을 평정하게 함으로써 ASRQ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니도록 구성하였다. 이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

정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들이 매우 긍

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매우 부

정적임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온정 요인 

18문항 그리고 갈등 요인 12문항을 포함하는 최종

적인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제작될 수 있었고 

Cronbach α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온정 요인 .935 그리고 갈등 요인 .850이었다.

성격척도

John, Donahue와 Kentle(1991)이 개발한 Big 

Five 성격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4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외향성, 호감성, 성

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다. 요인분석결과 호

감성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외

하고 전체 4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문항은 외향성 차원(문항 예: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8문항, 호감성 차

원(문항 예: 나는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주 다른 사

람을 돕는다) 8문항, 성실성 차원(문항 예: 나는 일

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9문항, 정서적 불안정

성 차원(문항 예: 나는 자주 우울하다) 8문항, 그리

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차원(문항 예: 나는 독창적

이어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1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었고 각 척도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더 많이 지

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로 

계산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34, 호감성 

.707, 성실성 .811, 정서적 불안정성 .844,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778 이었다. 

정신병리적 증상 척도

김광일과 김재환(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

단검사가 사용되었다. 원래 이 검사는 Derogatis 

등(1972)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다차원증상 목록

(Symtom Checklist-90-Revision)으로 9개 증상차

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신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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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12문항), 강박증증상(10문항), 대인예민성증상

(9문항), 우울증상(13문항), 불안증상(10문항), 적대

감증상(6문항), 공포불안증상(7문항), 편집증증상(6

문항), 정신증증상(10문항)의 9가지 증상차원을 포

함하며 그 외에 채점되지 않는 부가적 문항 7문항

을 포함하여 전체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심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매우 심

한 심리적 증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검

사는 개인의 증상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Cronbach α로 측정한 9개의 증상차원들의 내적 일

관성 계수는 .789에서 .906까지 범위하였다. 

결  과

1.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요인구조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

법은 주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

을 사용하였고, 요인 수는 온정과 갈등의 2개 요인

으로 설정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요인들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온정과 갈등요인 모두에서 높은 부

하량을 갖는 문항들과 두 가지 요인 각각에서 낮

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3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온정과 갈등 요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변량의 55.139%를 설명하였고 온정요인은 18

개 문항을 그리고 갈등요인은 12개 문항을 포함하

였다. Cronbach α로 계산한 각 요인의 신뢰도 계

수는 온정요인 .935, 갈등요인 .850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으며, 두 요인의 상관은 r= -.166(p<.001)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형제자매관

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어 온정과 갈등은 반대의 차원임을 보여주었다.

2. 성별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의 차이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 요인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 요인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정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등 요인에서는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1)=4.779, p<.001). 

즉 남녀 모두 형제자매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온

정을 경험하지만 형제자매간의 갈등에서는 여성들

이 남성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었다.     

3.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 즉 외향성, 호

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

방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갈등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남녀 모두에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은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남: r=.254, 

p<.001, 여: r=.338, p<.001)과 호감성(남: r=.237, 

p<.001, 여: r=.191, p<.05) 및 성실성(남: r=.176, 

p<.01, 여: r=.23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온정과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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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온정 갈등

2 나는 나의 중요한 일을 형제자매에게 이야기한다. .792 -.172

8 나는 형제자매를 믿고 의지한다. .780 -.187

14 형제자매와 함께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하다. .778 -.179

3 나는 형제자매와 매우 가깝다. .767 -.163

19 나는 형제자매에게 내 비밀을 털어 놓는다. .755 -.110

30 나는 내 감정이나 개인적 문제에 대해 형제자매와 상의한다. .735 -.141

6 나는 형제자매를 잘 이해한다. .732 -.108

1 나는 형제자매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703 -.166

11 나는 형제자매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90 -.235

25 나는 형제자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격려해준다. .690 -.123

39 나는 어떤 일을 형제자매와 함께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679 -.129

26 나는 형제자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634 .024

29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때도 형제자매를 돕는다. .608 -.190

32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는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572 -.170

28 나는 형제자매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59 -.092

17 나는 형제자매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543 .006

13 나는 내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보살핀다. .486 .004

18 나는 형제자매와 유사한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 .395 .033

27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경쟁한다. .037 .717

34 나는 형제자매를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034 .697

15 나는 어떤 일에서나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싫어한다. -.099 .632

35 나는 형제자매에게 자주 화를 낸다. -.271 .611

23 나는 형제자매를 자주 비난한다. -.373 .579

10 나는 형제자매에게 질투를 느낀다. .036 .578

22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 -.323 .571

40 잘난 내 형제자매 때문에 나는 자주 우울하다. -.071 .544

12 나는 형제자매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077 .506

36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는 형제자매에게 하게 한다. -.104 .478

33 나는 형제자매를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한다. -.242 .454

20 나는 화가 나면 형제자매를 몰아세운다. -.146 .443

초기 고유근(eigenvalue) 9.236 4.449

초기 설명변량 전체 55.139% 30.788 14.830

Cronbach α .935 .850

온정-갈등 상호상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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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온정과 갈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성별 N 평균(SD)
t값

(df=271)

온정
남성 220 3.44(0.76) 

1.109
여성 155 3.53(0.74) 

갈등
남성 220 1.95(0.61) 

4.779***
여성 155 2.27(0.67) 

*p<.05, **p<.01, ***p<.001 이하 동일함

표 3.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상관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남

온정
.254

(***)

.237

(***)

.176

(**)

-.130 .022

갈등
.049 -.427

(***)

-.181

(**)

.255

(***)

.127

여

온정
.338

(***)

.191

(*)

.233

(**)

-.151 .215

(**)

갈등
-.149 -.314

(***)

-.259

(**)

.335

(***)

-.082

한 개방성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상관(r=.21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적인 형제

자매관계를 경험할수록 남녀 모두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여성들은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5가

지 성격특성 중 호감성(남: r=-.427, p<.001, 여: 

r=-.314, p<.001) 및 성실성(남: r=-.181, p<.01, 여: 

r=-.259, p<.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그리고 정

서적 불안정성(남: r=.255, p<.001, 여: r=.335, 

p<.0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

므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호감성과 성실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

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표 3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요인 성격특

성이 형제자매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5요인 성격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

고 형제자매 관계의 온정과 갈등 요인 각각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 요

인에서  성차가 확인되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

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

정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식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고(남: F(5, 214)=6.080, 

p<.001, 여: F(5, 149)=6.158, p<.001), 표 4와 같이 

남성들의 5요인 성격특성은 온정 요인에 대해 전

체 변량의 12.4%를 설명하였으며 여성들에서는 

1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에서는 외향성(β=.264, p<.001)과 호감성(β

=.228, p<.001)이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외향성(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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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요인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Tolerance VIF R2

남

외향성 .277 .075 .264 3.673*** .792 1.263

.124

호감성 .382 .119 .228 3.217*** .812 1.231

성실성 .097 .100 .072 .964 .736 1.358

정서적불안정성 .061 .084 .056 .721 .685 1.460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3 .081 -.095 -1.388 .868 1.152

여

외향성 .370 .102 .301 3.621*** .805 1.243

.171

호감성 .172 .114 .128 1.507 .769 1.301

성실성 .221 .114 .170 1.944* .725 1.380

정서적불안정성 .136 .106 .124 1.283 .592 1.689

경험에 대한 개방성 .135 .094 .112 1.437 .916 1.092

표 5. 5요인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요인에 미치는 영향

 B
표준

오차
β t Tolerance VIF R

2

남

외향성 .062 .056 .074 1.093 .792 1.263

.229

호감성 -.504 .089 -.378 -5.677*** .812 1.231

성실성 -.085 .075 -.079 -1.129 .736 1.358

정서적불안정성 .096 .063 .110 1.523 .685 1.460

경험에 대한 개방성 .158 .061 .167 2.591** .868 1.152

여

외향성 -.025 .093 -.022 -.266 .805 1.243

.151

호감성 -.228 .104 -.189 -2.192* .769 1.301

성실성 -.104 .104 -.089 -1.005 .725 1.380

정서적불안정성 .191 .097 .193 1.969* .592 1.689

경험에 대한 개방성 -.017 .086 -.015 -.193 .916 1.092

=.301, p<.001)과 성실성(β=.170, p<.05)이 온정적

인 형제자매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들이

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니고 있

는 여성들이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특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식도 남녀 모두에서 유

의하였다(남: F(5, 214)=12.694, p<.001, 여: F(5, 

149)=5.320,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들의 다섯 가지 성격특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차원에 대해 전체 변량의 22.9%를 설명하였고 여

성들의 경우에는 1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에서는 호감성(β=.264,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β=.228, p<.001)이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호감성(β=.301, p<.001)과 정

서적 불안정성(β=.170, p<.05)이 갈등적인 형제자

매 관계를 예측하는 성격특성들이었다. 즉 낮은 호

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낮은 호감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

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

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으로, 높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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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남

온정
-.028 -.118 -.129 -.109 -.068 -.038 -.041 -.202

(**)

-.087

갈등
.198

(**)

.179

(**)

.232

(**)

.210

(**)

.200

(**)

.262

(***)

.158

(*)

.248

(***)

.200

(**)

여

온정
.114 .001 .002 -.028 .026 -.004 -.003 .002 .014

갈등
.263

(**)

.345

(***)

.418

(***)

.310

(***)

.375

(***)

.362

(***)

.276

(**)

.355

(***)

.328

(***)

향성은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그리고 낮은 호

감성은 갈등적인 행제자매관계를 예언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다. 그 외에 높은 호감성을 갖는 남성

과 높은 성실성을 갖는 여성은 온정적 형제자매관

계를 경험하고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남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여성들은 갈

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수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4.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하여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

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로 측정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즉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사

이의 상관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형제자매 관계의 온정차원은 남성들에

서만 편집증(r=-.202,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여, 온정적이지 못한 형제자매관게를 경험하

는 남성들은 편집증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형제자매 관

계의 갈등차원은 남녀 모두에서 9개 정신병리적 

증상, 즉 신체화(남: r=.198, p<.01, 여: r=.263, 

p<.01), 강박증(남: r=.179, p<01, 여: r=.345, 

p<.001), 대인예민성(남: r=.232, p<01, 여: r=.418, 

p<.001), 우울(남: r=.210, p<.01, 여: r=.310, 

p<.001), 불안(남: r=.200, p<.01, 여: r=.375, 

p<.001), 적대감(남: r=.262, p<.001, 여: r=.362, 

p<.001), 공포불안(남: r=.158, p<.05, 여: r=.276, 

p<.01), 편집증(남: r=.248, p<.001, 여: r=.355, 

p<.001) 및 정신증(남: r=.200, p<01, 여: r=.3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남녀 모두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

는 사람들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 요인에 따른 9개

의 정신병리적 증상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남녀의 온정과 갈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고, 

온정과 갈등에서 0보다 큰 점수를 얻은 집단을 온

정 고집단과 갈등 고집단으로 구분하고 0보다 작

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온정 저집단과 갈등 저집

단으로 분류하여 온정과 갈등 각각의 고저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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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녀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 정도에 따른 9개 정신병리적 특성의 총합 점수와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관계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남

온정

고

(N=121)

17.76 

(6.50) 

19.62 

(6.60) 

16.59 

(5.83) 

23.07 

(9.21) 

15.51 

(6.18) 

9.19 

(4.16) 

8.95 

(3.48) 

9.33 

(3.60) 

14.32 

(5.60) 

저

(N=99)

17.97 

(6.73) 

20.58 

(6.44) 

17.66 

(5.43) 

24.66 

(8.99) 

15.68 

(6.04) 

9.51 

(3.36) 

8.93 

(2.61) 

10.20 

(3.79) 

15.00 

(5.03) 

F값

df=(1,218)

.057

MSE=43.632

1.163

MSE=42.648

1.967

MSE=31.975

1.654

MSE=82.949

.045

MSE=37.398

.384

MSE=14.595

.002

MSE=9.721

3.057

MSE=13.588

.883

MSE=28.655

갈등

고

(N=83)

18.95 

(6.47) 

21.09 

(6.41) 

18.05 

(5.88)  

25.57 

(9.05)  

16.74 

(6.06) 

10.23 

(4.06)  

9.19 

(3.09) 

10.22 

(3.75) 

15.47 

(5.05)

저

(N=137)

17.19 

(6.60)

19.43 

(6.55)

16.47 

(5.47)

22.70 

(9.03) 

14.89 

(6.04) 

8.80 

(3.57) 

8.79 

(3.13)

9.42 

(3.66) 

14.12 

(5.48) 

F값

df=(1,218)

3.719

MSE=42.911

3.374

MSE=42.222

4.079*

MSE=31.671

5.223*

MSE=81.623

4.853*

MSE=36.591

7.437**

MSE=14.138

.846

MSE=9.684

2.424

MSE=13.627

3.350

MSE=28.335

여

온정

고

(N=79)

22.25 

(8.87) 

21.49 

(6.51) 

17.72 

(6.19) 

26.43 

(9.85) 

17.94 

(7.34) 

10.13 

(4.05) 

9.49 

(3.99) 

9.69 

(3.80) 

15.76 

(5.75) 

저

(N=76)

19.81 

(7.19) 

20.85 

(6.22) 

17.77 

(5.82) 

26.24 

(9.25) 

16.99 

(5.67) 

9.78 

(3.53) 

9.30 

(3.90) 

9.78 

(3.69) 

15.34 

(5.99) 

F값

df=(1,153)

3.543

MSE=65.446

.390

MSE=40.557

.003

MSE=36.121

.016

MSE=91.460

.821

MSE=43.237

.329

MSE=14.457

.095

MSE=15.577

.019

MSE=14.048

.204

MSE=34.413

갈등

고

(N=90)

22.26 

(8.49) 

22.74 

(6.22) 

19.71 

(5.85) 

28.50 

(9.38) 

18.96 

(6.73) 

11.06 

(3.94) 

9.84 

(4.19) 

10.75 

(3.95) 

16.89 

(6.03)

저

(N=65)

19.38 

(7.42) 

19.02 

(5.94) 

15.03 

(5.08) 

23.34 

(8.98) 

15.42 

(5.78) 

8.43 

(2.99) 

8.78 

(3.48) 

8.32 

(2.91) 

13.70 

(5.08) 

F값

df=(1,153)

4.802*

MSE=64.924

14.056***

MSE=37.240

26.860***

MSE=30.728

11.847***

MSE=84.896

11.762***

MSE=40.365

20.332***

MSE=12.789

2.802

MSE=15.307

17.694***

MSE=12.593

12.021***

MSE=31.949

남녀의 온정과 갈등의 고저집단에 따른 9개 정신

병리적 증상의 종합점수와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남녀 모두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고저 

집단에 따라서는 9개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고저 집단에 따라서는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에서는 대인예민성

(F(1, 218)=4.079, p<.05)과 우울(F(1, 218)=5.223, 

p<.05), 불안(F(1, 218)=4.853, p<.05) 및 적대감(F(1, 

218)=7.437,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성에서는 공포불안을 제외한 8개의 증상 즉 신

체화(F(1, 153)=4.802, p<.05), 강박증(F(1, 153)=14.056, 

p<.001), 대인예민성(F(1, 153)=26.860, p<.001), 우울

(F(1, 153)=11.847, p<.001), 불안(F(1, 153)=11.762, 

p<.001), 적대감(F(1, 153)=20.332, p<.001), 편집증

(F(1, 153)=17.694, p<.001) 및 정신증(F(1, 153)=12.0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 및 2와 같다.

그림 1과 2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

는 남성들 보다 정신병리적 증상 중 대인예민성과 

우울, 불안 및 적대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

며,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

들은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보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및 

정신증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형제자매들간의 갈등은 

정신병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고, 특히 여성들이 경

험하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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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성들의 형제자매관계 중 갈등 정도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의 차이

그림 2. 여성들의 형제자매관계 중 갈등 정도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의 차이

정신병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남: 220명, 여: 155명)

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

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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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

서 제작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와, Big Five 성격

검사 및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사용되었다. 온정과 

갈등의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형제자매관계 질

문지는 두 가지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이나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30문항(온정: 18문항, 갈등: 12문

항)이 선정되었다. 온정요인과 갈등요인 모두 적절

한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두 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형제자매관계의 양가적 특성을 반영

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온정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갈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

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수록 남녀 모두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고, 

여성들은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지니고 있었

다. 대조적으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호감성과 성실성 및 더 높은 정

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성격특성이 형제

자매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높은 외향

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 높은 외향성

과 성실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온정적인 형제

자매관계를 경험하고, 낮은 호감성과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남성 및 낮은 호감성과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결국 외향성과 호감성은 남녀 모두의 형제자매관

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이었고, 그 외에 성

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성의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남성의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특성들이었다. 

형제자매관계와 정신병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온

정은 남성들의 편집증만을 제외하고 정신병리적 

증상들과 관계가 없었으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9개의 정신병리적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온정과 갈

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고저집단을 구분하였

을 때, 온정 고저집단에 따라서는 정신병리적 증상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등 고저

집단간에는 정신병리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형제자매간에 갈등이 많은 집단이 갈등

이 적은 집단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

였으며, 특히 갈등이 많은 여성들은 갈등이 많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나

타내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이 연구에서 제작된 형제

자매관계 질문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

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

등요인 모두 좋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었고, 형제자

매관계가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여 

형제자매관계가 양가적이라는 선행연구들(장휘숙, 

2008; Fingermann, Hay, & Berditt, 2004; Stocker 

& McHale, 1992)과도 일치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ASRQ(Stocker 등, 1997)나 LSRS(Riggio, 2000)와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된 질문지는 더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하기 용이하다

는 이점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

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

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Stocker 등(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의 타당성

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

들의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Connidis 

(2001)나 Spitze와 Trent(2006)의 연구와는 다르게 

온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만약 척도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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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용으로 제작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다른 

연령의 성인들에게도 실시될 수 있다면, 온정에서 

나타난 성차의 부재가 척도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연령에 기인한 문제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자매, 형제, 혹은 남

매 등의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구성

에 기초한 온정과 갈등의 정도도 검토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Riggio(2000)같은 연구

자는 자기보고도구로써 형제자매간의 경쟁과 갈등

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연구에

서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형제자

매관계의 갈등과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들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됨으로써 형제자매관계

의 갈등 역시 온정 요인과 같이 질문지로 측정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남녀 형제자

매관계의 온정차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었으나 외향성과 형제자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

다는 Riggio(2000)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Big 

Five 성격검사와 Riggio가 사용한 Eysenck 성격질

문지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두 가지 

검사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야만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향성 다음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 

영향을 주는 성격요인은 호감성과 성실성이었으며, 

특히 호감성은 남성의 온정과 남녀 모두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특성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호감성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성격차원이라고 주장한 Graziano와 Eisenberg 

(1997)는 물론 호감성이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일관성있는 지표라는 

Lanthier(2007)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였다.  

문제는 Lanthier(2007)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들

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나 갈등 변량의 26-39%를 

설명하였으나 이 연구에서의 설명량은 12.4-22.9%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한

국 대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가 성격특성 외에도, 

출생 순서나, 성별, 자녀의 수, 연령 차이같은 가족

구성변인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이나 부모의 관리·

감독같은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Stocker 

등(1997)은 가족내의 자녀의 수는 형제자매간의 온

정과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경쟁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후속연구는 형제

자매관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고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

인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에서의 차이도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흥미롭게도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리적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Stocker 

등(1997)이나 Riggio(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잘 것 없는 심리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를 더 

갈등적으로 지각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

므로 형제자매간의 갈등과 정신병리적 증상과의 

관련성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형

제자매간의 갈등을 고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였을 때 남성들은 고저 집단간에 단지 4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전

체 9개의 증상 중 8개 증상에서 차이를 보여 형제

자매간의 갈등은 특히 여성들의 정신병리적 증상

을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성역할 고

정관념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관계지향적

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에도 더 적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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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연구에서 여성들

은 남성들보다 형제자매간에 더 많은 갈등을 경험

하였고 그것은 다시 정신병리적 증상과 연결됨으

로써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은 특히 여성들의 

정신건강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론적으

로 이 연구는 한국성인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

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용 형제자매관계 질

문지를 제작하고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을 연구함으

로써 아동기 이후의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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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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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sibling relations questionnaire for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with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 with 30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involved 2 factors, 

warmth and conflict and had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Result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 were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especially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could 

predict sibling relations of men and women and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were able to predict 

women's and openness to experience to men's sibling relations. Also warmth was only related with 

paranoia of men, but conflict was associated with 9 psychopathological symptoms of men and women. 

Intrestingly women with more conflict in sibling relations had significantly more psychopathological 

symptoms than men with more conflict. 

Keywords: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psychopathological symptoms


